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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J대한통운
업사이드 크게 볼 것
[출처] 하나증권 안도현 애널리스트

물동량 성장세 회복과 배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체적 성장성 확보
하나증권은 CJ대한통운에 대해 De-rating 요인이던 성장성이 보강되고 있으며 향후 업사이드를 크게 볼 시

점이라고 평가했다. 안도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2026년 1분기 택배 물동량이 10% 증가하며 2020년 이
후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이는 시장 성장이 아닌 주 7일 배송 및 자동화 투자 등 동사의

배송 경쟁력 강화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. 또한 쿠팡의 GMV 감소와 네이버 커머스의 마케팅 강화가 전통
택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대형 커머스 업체와 공고한 파트너십을 가진 동사가 수혜를 입을 것

으로 전망하며,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80,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.

📌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. 전체 내용은 증권
사 홈페이지(링크삽입)에서 확인해주세요.

https://www.hanaw.com/main/research/research/RC_000000_M.cmd


이노와이어리스
스페이스붐의 숨은 수혜주
[출처] 대신증권 김아영 애널리스트

위성통신 확산에 따른 지상 시험 및 검증 인프라 수요의 구조적 증가
대신증권은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해 위성통신 확대로 인해 시험, 검증 수요가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직접적

인 수혜주라고 분석했다. 김아영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위성통신이 실내 및 도심 밀집 지역에서 품질 저하
라는 한계가 있어 지상망과 결합된 하이브리드 구조가 필수적이며, 이에 따라 동사의 스몰셀 및 통신 T&M

https://www.daishin.com/g.ds?m=4027&p=3979&v=2983
https://www.daishin.com/g.ds?m=4027&p=3979&v=2983


솔루션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. 아울러 2026년은 통신 투자 사이클 재개와 방산/우주 사업
확장이 겹치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중장기 성장성을 충분히 반

영하지 못한 수준이라 판단하며 투자의견 보유(N/R)를 제시했다.



엔씨소프트
예고한대로 풍성할 2026년
[출처] 한국투자증권 정호윤 애널리스트
다수의 신작 출시와 자체결제 도입을 통한 2026년 실적 고성장 기대

한국투자증권은 엔씨소프트에 대해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으나 2026년은 다수의 신작 출시
와 함께 실적 퀀텀 점프가 기대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이온

2의 매출 이연과 마케팅비 급증으로 4분기 이익은 미미했으나, 2026년에는 리니지 IP 기반 스핀오프 5종과
브레이커스 등 신작 3종이 출시되며 성장 가이드라인 상단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. 또한 자체결

제 도입 확대로 변동비 부담이 완화되어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
가 280,000원을 유지했다.

https://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/main/research/Main.jsp
https://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/main/research/Main.jsp


BGF리테일
돋보이는 실적
[출처]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
고마진 상품 비중 확대와 연결 자회사의 외부 경쟁력 강화로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

IBK투자증권은 BGF리테일에 대해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약 10% 상회하며 돋보이는 실
적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. 남성현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전략적인 상품 배치를 통해 고마진 식품 및

https://www.ibks.com/index.do
https://www.ibks.com/index.do


가공식품 비중이 확대되었고, 저마진인 담배 비중이 하락하며 상품 매입률이 개선된 점이 실적 성장을 견인
했다고 평가했다. 특히 로지스, 휴먼넷 등 주요 연결 자회사들이 비편의점 매출 성장을 통해 외부 경쟁력을

증명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며, 실적 추정치 상향에 따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
를 190,000원으로 상향했다.



파라다이스
1월부터 사상 최대 매출에 3월 신규 호텔 오픈까지
[출처] 하나증권 이기훈 애널리스트
캐파 확대에 따른 잠재 수요 흡수와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본격화 전망

하나증권은 파라다이스에 대해 4분기 실적은 인센티브 지급 등 일회성 비용으로 부진했으나 이를 매수 기
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. 이기훈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1월부터 홀드율 호조로 사상 최대 매출을

기록 중이며, 3월 인천 하얏트 호텔의 500객실 신규 영업이 시작되면 VIP와 Mass 드랍액의 동반 상승이 기
대된다고 분석했다.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 풀 캐파 상태인 만큼 호텔 확장이 유의미한 실적 레버리지로 연

결되어 향후 2~3년간 지속적인 이익 경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7,000원
을 유지했다.

https://www.hanaw.com/main/research/research/RC_000000_M.cmd
https://www.hanaw.com/main/research/research/RC_000000_M.cmd



